
Appendix. 딜라이브 OTT’v, FAST채널탑재…”2025년까지 100개 추가”

2023년 4월 25일, 연합뉴스

딜라이브는 자사의 OTT박스인 딜라이브 OTT'v가 FAST(광고기반 스트리밍TV) 채널을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딜라이브는 지난달 말부터 '딜라이브ON TV'라는 이름으로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FAST 채널을 탑재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딜라이브ON TV에는 자사 지역채널 실시간 방송인 '딜라이브TV'를 비롯해 인기 애니메이션 '라바', '채널 차이나', '건강TV' 등 10개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개 채널, 2025년까지 100개 채널을 추가로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딜라이브는 최근에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딜라이브ON TV서비스 사업 협력식'을 열고 딜라이브 FAST 서비스의 운영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도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딜라이브 FAST서비스 앱 관련 개발은 물론, 콘텐츠 조달과 편성 및 운영과 같은 서비스도 함께 지원했다.

딜라이브는 "2016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OTT박스 딜라이브 OTT'v는 현재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등 국내외 메이저 OTT뿐만 아니

라 5만여 편의 다양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기에 FAST채널이 더해져 상품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딜라이브 OTT’v, FAST채널탑재…”2025년까지 100개 추가＂



Appendix. NewID 채널 「삼성TV플러스」 론칭 보도자료

뉴 아이디, '삼성 TV 플러스' FAST 채널 12개 론칭

NEW 계열 뉴 아이디가 삼성전자 스마트TV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삼성 TV 플러스'에 12개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채널을 신규 개설했다.

지난달 MBC플러스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예능드라마 전문 채널 4개에 이어 28일 MBN과 '속풀이쇼 동치미' 등 예능시사교양 프로그램 전문

채널 4개, MBC플러스와 애니메이션버라이어티 전문 채널 4개를 추가로 선보였다.

뉴 아이디는 글로벌 FAST 플랫폼에 전문 채널을 손쉽게 개설하고 광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콘텐츠관리시스템 솔루션과 방송 송출 비용 최적화, 영상

후보정과 음원 교체 등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후반작업(AIP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박준경 뉴 아이디 대표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기술, 실시간 편성과 광고, 콘텐츠 큐레이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FAST 서

비스를 확장하게 됐다”며 “방송사와 플랫폼 등 파트너사와 시청자 모두에게 의미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28일, 전자신문



Appendix. “TV불황 뚫자“…삼성.LG전자, 플랫폼으로 승부수

2023년 2월 23일, 아이뉴스24삼성 TV 플러스·LG 채널, 콘텐츠 확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플랫폼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삼성 TV 플러스'에서 '넝쿨째 굴러온 당신'과 '왕가네 식구들', '황금빛 내 인생' 등 KBS 인기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고 23일 밝혔다.

삼성 TV 플러스에는 KBS 채널 외에도 tvN의 '악의 꽃', '나인:아홉 번의 시간여행', '윤식당2'와 OCN '라이프온마스' 등 10개의 CJ ENM 신규 채널도 추가된
다. 향후 'JTBC 뉴스', '부부의 세계' 등 JTBC의 인기 채널도 추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매월 다양한 채널을 추가하는 동시에 사용자 경험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삼성 TV 플러스는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전 세계 24개국에서 1천900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총 31개의 지상파 채널을 포함, 총 102개의 채널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전 세계 방송사, 콘텐츠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
다.

LG전자 역시 웹OS 내부에 있는 'LG 채널' 확장에 힘을 싣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스마트 TV 전 모델에 LG 채널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디지털 콘텐츠 운영 기업 '뉴 아이디' 등과 협업해 약 80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 LG 채널을 사용하는 고객도 확대되는 추세다.



Appendix. 삼성전자 「삼성TV플러스」 보도자료

삼성, TV 제조사 넘어 OTT 플랫폼 회사로 진화

삼성전자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 수익이 TV 사업의 새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 등극했다. 

삼성전자가 TV 제조사를 넘어 OTT 플랫폼 회사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 TV 플러스는 TV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영화·예능·뉴스·스포츠·어린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채널형 비디오 서비스다.

(중략)

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TV 운영체제(OS) ‘타이젠’을 적용한 삼성TV플러스 앱의 높은 수익성에 힘입어 최근 부진한 TV 사업 실적을 만회했

다. 삼성TV플러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원, 3000억~4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21년 CE부문(가전+영상디스플레이)에서 3조65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비스포크를 앞세운 생활가전사업부의 실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삼성TV플러스가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를 먹여살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략)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가전, 휴대폰, 반도체 등 제조 중심의 DNA로 성장해왔지만,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부문을 주력 비즈니스

모델로 키운다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3월 3일, iT조선



Appendix. JTBC 「삼성TV플러스」 론칭 보도자료

2023년 3월 7일, JTBC
JTBC, '삼성 TV 플러스' 제휴로 국내 FAST 서비스 론칭

JTBC가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국내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 시장에 진출한다. FAST는 인터넷만 연
결되어 있으면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셋톱박스를 통해 가입비용이나 구독료 지불 없이 콘텐트를 시청 가능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경
제적 부담이 없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JTBC는 지난해 처음으로 북미지역 '로쿠(Roku)' '삼성 TV 플러스' 등에 자사 콘텐트를 공급한 데 이어 오는 8일(수) 국내 '삼성 TV 플러스'에 'JTBC 
뉴스' 채널 론칭을 시작으로 주요 채널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국내 '삼성 TV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선보이는 'JTBC 뉴스' 채널에서는 시의성 있는 뉴스 콘텐트와 함께 본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지털 전용
뉴스 콘텐트와 지식 정보 콘텐트를 결합한 다채로운 콘텐트를 접할 수 있다. JTBC는 이를 통해 'JTBC 뉴스' 채널을 종합 뉴스 정보 채널로 자리매
김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후속으로 공개되는 채널들은 방송본을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K-POP, 뮤직, 리뷰 등 각 채널마다 특정 카테고리의 인기 콘텐
트를 집중적으로 편성해 TV 시청자 개개인의 취향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JTBC 플랫폼사업팀 최문한 팀장은 "FAST는 엔데믹 이후 OTT 서비스의 성장세 둔화와 함께 커넥티드 TV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
시청자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이며, 다양한 플랫폼으로 JTBC 콘텐트를 확장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ppendix. LG유플러스, LG스마트TV에서 ‘FAST’채널 론칭

2023년 4월 16일, 전자신문
LG유플러스, LG스마트TV에서‘FAST’채널 론칭

LG유플러스는 LG전자 스마트TV에서 가입한 통신사에 관계 없이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FAST 채널'을 론칭했다.

LG유플러스는 '4대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전담 사업조직을 만들고 자체 콘텐츠 제작에 힘쓰는 한편, IPTV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
츠를 공급할 수 있는 FAST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LG유플러스는 점점 증가하는 국내 스마트TV 사용자들을 위해 LG전자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FAST 채널을 기획 및 플랫폼을 구축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FAST채널에서 제공한 적 없는 실시간 채널과 LG유플러스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 라인업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LG 웹OS로 구동되는 LG 스마트TV에서는 △실시간 채널 5종 △U+오리지널 콘텐츠와 차별적인 콘텐츠를 큐레이션해 제공하는 채널(아이들나라, U+
홈트, U+스테이지, 더트래블, 더엔터, 더스토리) △WWE/빌리어즈 인기 콘텐츠 등 18개 FAST 채널을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G 스마트TV 외에도 다양한 시청환경에서 차별화된 FAST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유
플러스는 LG전자와의 FAST 채널 협업을 통해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정교한 개인화 광고모델을 적용해 불편하지 않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청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 출시 시점에는 아이
들나라, 홈트 등의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작으로 사내 콘텐츠 전담조직 '스튜디오 X+U'에서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FAST채널에 공급하
고 종편, 케이블 인기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건영 LG유플러스 홈미디어트라이브장은 “OTT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더욱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왔
고, FAST 채널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며 “통신업과 유료방송 등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FAST 채널을 발전시
키겠다”고 말했다.



Appendix. 미디어업계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FAST 

2023년 4월 25일, 전자신문
미디어업계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FAST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영상 시대가 오고 있다. FAST가 차세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불리며 미디어 업계 게임체인저로 부상했
다.

FAST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볼 수 있는 실시간 채널 서비스다. 광고 기반 주문형비디오(AVoD)와 TV 실시간 채널이 혼재된
개념이다.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OTT와 달리 스마트TV와 인터넷만 있다면 광고를 시청하면서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다. 케
이블TV처럼 24시간 돌아가지만, 광고 기반이라 무료라는 게 특징이다.

FAST는 주로 OTT가 성공한 시장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점에서 OTT 시장이 개화한 국내도 FAST 도입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고주도 FAST에 주목

FAST는 장르와 취향, 콘텐츠 소비 패턴 등 데이터에 기반한 시청자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 광고주에게 마케팅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 리포트 'VIP+'에 따르면 미국 FAST 광고 시장만 2026년까지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뉴 아이디 관계자는 “FAST는 기존 시청률 집계 방식과는 다르게 광고 시스템의 투명함을 제공 TV에서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얼마나 광고를 보았는
가를 광고주에 제공한다”며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CP)와 광고 구좌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Appendix. TV, 광고권력 되찾았다…

2023년 5월 2일, 조선일보
뜻밖의 참전자가 왔다. 새로운 콘텐츠 수집자의 위력 오리지널 스토리도 만든다.

지상파 방송 시청률이 떨어지고 스마트폰이 득세하면서 TV는 한물 간 광고 매체로 취급받았습니다. 북미 시장에선 유료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
까지 해지하는 이른바 ‘코드 커팅(cord cutting)’이 대규모로 일어나 광고주에게 TV의 매력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광고 전문가들은 TV가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광고 지형이 또 바뀌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른바 커넥티드TV(Connected TV·CTV) 진영이 광고
업계의 ‘다크호스’로 부상 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LG의 스마트TV나 인터넷 연결을 도와주는 스트리밍 기기(로쿠 스틱, 크롬캐스트, 파이어TV, 애플
TV), 비디오 게임 기기(X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위) 등이 대표적인 커넥티브TV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동영상 광고 노출 수에서 커넥티드TV 광고 비중이 46%로 모바일 광고 비중(39%)을 앞
질렀습니다.
모티브인텔리전스는 국내 최초로 커넥티드TV 기반 디지털 광고 거래 플랫폼을 내놓은 회사입니다. 모티브인텔리전스는 인터넷에 연결된 커넥티드TV 
광고의 장점을 4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TV광고이지만 모바일 광고처럼 다양한 데이터(쇼핑 데이터 등)와 통합해 개인별 타깃 광고가 가능하다. 
둘째, 여러 광고 영역을 통합 운영하여 광고 도달과 예산 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전통 TV광고와 마찬가지로 대형 화면을 통해 고화질 광고를 송출할 수 있다. 
넷째, TV·모바일·PC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크로스 디바이스(Cross-Device) 광고 캠페인도 가능하다.

또다른 조사에 따르면, 동영상이 TV 화면에서 재생되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청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광고를 볼 때 반응의 강도가 두 배로 커진다
고 합니다. PC·모바일 화면보다 TV화면에서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는 완료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인준 모티브인텔리전스 이사는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커넥티드TV 기반의 광고 상품의 인기가 더 높아졌다”면서 “넷플릭스의 행보
가 새로운 형태의 TV광고 상품을 국내에 알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모티브인텔리전스의 경우 올 1~4월 TV 광고 거래액
이 지난해 연간 CTV 광고 거래액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TV로 광고가 돌아오고 있지만, 전통 매체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e마케터, 스태티스타 등 미국 주요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지상파·케이블 방송
사 등 전통적인 광고 물량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아온 TV 광고 물량이 커넥티브TV 선수 중심으로 재편된다
는 의미입니다.

스토리 시장에 등장한 뜻밖의 참전자들은 무료 OTT를 태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TV 플러스, LG채널, 로쿠 채널, 비지오 와치 프리 등이 수많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OTT들입니다. 유료 구독형 OTT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쉽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2023년 상반기 유료 OTT 
시장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는 곳은 넷플릭스가 유일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무료로 스트리밍해 주는 서비스를 ‘무료, 광고 지원 스트리밍 TV(Free, Ad-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FAST)’라고 따로 구분
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7년 전 세계 FAST 시장 규모는 지난해 시장 규모 40억 달러의 3배에 이르는 120억 달
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https://blog.naver.com/motiv_intelligence/222987104268
https://www.thinkwithgoogle.com/intl/ko-kr/marketing-strategies/video/streaming-video-trends-for-advertisers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2/23/6KIJZVZVBBB7VJNPRHPU3J67NE/
https://omdia.tech.informa.com/OM029572/FAST-Channel-Revenues-Will-Reach-$12bn-in-2027

